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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lf-related and parental factors that influence depression in 204 adolescents from a
low social economic status background. The self-related factors were self-trust and emotional regulation, and the
parental factors were parental concern and domestic violence. The results showed that girls were more likely to be
depressive, but had better emotional regulations and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than boy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with respect to parental concern, self-trust and emotion regulation. It was
also found by regression analyses that girls’ depression was predicted by both emotional regulation and pa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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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세계보건기구발표에따르면, 우울증은 2020년에는심장

병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병이 될 수 있다(이지연, 임성문,

2006에서재인용)고하며, 최근연령과사회적계층에관계

없이우울과자살의증가로인해사회적으로많은관심을받

고있다. 특히우울은청소년기에두드러지는정서적특징이

다(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Angold & Costello, 1993). 무엇보다도우리나라청소

년의 우울 유병률은 서구 사회의 유병률보다 높다(유기 ,

신 규, 은백린, 박상희, 독고 창, 2000).

우울은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 흥미와

기쁨 상실 등의 정서적 증상과 함께 자기비난과 비하, 죄의

식과 무가치감, 사고력이나 주의력 저하 등과 같은 인지적

증상, 불면증과 식욕감퇴, 체중감소 등과 같은 생리적 증상

이 함께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의 손상과도 관련되어 있다

(Beck, 1967). 특히, 청소년기우울은사춘기전후의민감한

시기에서 경험하는 발달과정상의 신체생리적 변화 및 인지

적·사회환경적 변화 등의 많은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박기

원, 2009; 유안진외, 2006). 우울을겪는청소년은일상생활

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며 주변사람과 원만한 사회관

계를 잘 맺지 못하고 생활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 심리적

및사회적, 교육적으로불리한입장에놓인다(김경희, 2001;

유안진외, 2006; 최정미, 우희정, 이숙, 2006; 한국청소년개

발원, 2004; 한창환, 2001; Dalley, Bolocofsky, Alcorn, &

Baker, 1992). 또한청소년기우울은일반불안장애혹은약

물중독, 신체질환등의다양한심리적·신체적질환과동시

에발병되며(Angold & Costello, 1993; Kovacas, 1997) 성인

기에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을 2-3배 증가시킨다(박기원,

2009; Pine, Cohen, Gurley, Brook, & Ma, 1998). 따라서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에대한연구는매우중요하다.

이러한 청소년기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성별, 가정환경, 기타 개인내적·외적 차원이 있다. 우울이

발병하는연령을분석한Rutter(1984)에따르면‘울고싶고

기분이울적하다’라는문항에대해 10세 아동들의 10~20%

정도가 그렇다고 평정한 것에 비해 14~15세에서는 40% 정

도가 그렇다고 평정하 다. 이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우울발병연령이1990년대이후점차낮아지고있는추

세다(Moo-Estrella, Petez-Benitez, Solis-Rondriguez,

& Arankowsky-Sandoval, 2005). 우리나라에서도최근5년

간연령대별우울발병률이급속하게증가하고있으며특히

10대에서의 우울증가율은 전 연령대에서 둘째로 높다(박기

원, 2009). 모든연령대의청소년들이우울을경험하는것은

아마도 예전에 비해 빨라진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Rierdan

& Koff, 1977)와과중한학업수행(유기 외, 2000; 조성진

외, 2001), 가족 및 대인관계 변화(김혜 , 2000; 이경주,

1997) 등과관련이있을수있다.

우울에대한성별에서의차이는좀복잡한양상을나타낸

다. 남녀 성차와 관련한 성인기의 우울 연구에서는 대부분

안정적성차를보인다(Nolen-Hoeksema & Girgus, 1994).

그러나청소년우울의성차에대한연구들의결과는일관적

이지 않다. 사춘기 이전의 우울 발병률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으나 13세경에는여학생이남학생보다거의두배정도우

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지만(Angold, Costello, & Worthman, 1998; Nolen-

Hoeksema & Girgus, 1994), 우리나라의경우여학생이남

학생보다더많이우울을경험한다는연구들(구미란, 2008;

박경애, 김은 , 1999; 박기원, 2009; 하은혜외, 2003)과성

별차이를발견하지못한연구들(한유진, 유안진, 1994; 한창

환, 2001)이함께제시되고있다.

우울 발병률에서 남녀 차이와 함께 우울에 향을 주는

변수들에서도성별차이가있다. 우울에대한 향변수를조

사한박기원(2009)에서는우울에 향을미치는변수의중요

도에서 성차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에

서는정서적조절능력및친구애착, 부모폭력, 부모애착, 자

기신뢰등의순으로, 여학생에서는정서적조절능력, 자기신

뢰, 부모폭력, 부모감독등의순으로우울에 향을주는변

수들의중요도가달랐다. 구미란(2008)에서여학생과다르게

남학생에게서는 독립적 자아와 우울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박진아(2001)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자기 효능감과

concern while boys’ depression was predicted only by self-trust. The finding suggested that intervention for boys’
depression has to focus  more on intrapersonal factors, but should emphasize interpersonal factors for girls.

주제어(Key Words) :저소득층청소년(adolescents from a low social economic status background), 우울(depression),
부모관심(parental concern),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자기신뢰(self-trust), 정서조절
(emo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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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효능감이 모두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 으나 남학

생의경우에는자기효능감만유의한예측변수 다. 또한부

모-자녀관련 변수와 우울을 연구한 이정선(2006)에서 부부

갈등은남학생의우울에 향을미치는둘째변수 으나여

학생에게서는셋째 향변수 다.

그런데 우울을 포함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적응에 가

장큰 향을미치는것은빈곤이다(Kovacas, 1997). 서울시

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저소득층(월소득 2백만원

미만)에서우울수준이가장높게나타났고고소득층(월소득

5백만원 이상)에서 우울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 소득수준

이낮을수록우울을더많이경험하 다(중앙일보, 2008). 또

한 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우울유병률을조사한조성진외

(2001)에서는지각된생활수준이중하위집단이상집단보다

유병률에서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도 사회

경제적수준이낮은집단에서우울유병률이높았다(최선남,

1995; Ying, 1988). 이렇게가정의낮은사회경제적수준이

우울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

소년이일반가정의아동·청소년에비해더많은삶의과제

를해결해야하기때문일수있다. 이들은심리적으로, 신체

적으로많은변화를겪어야하는발달단계적과제와함께절

대적혹은상대적빈곤으로발생하는많은문제들에도직면

하게된다. 또한이들은일반가정의아동·청소년에비해발

달단계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

원 및 지지들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부모와의대화시간이부족하며또한대화의질도낮

다. 또한 물질적·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없고이자원들에접근할기회조차제한받는다. 절대적·

상대적박탈(감)로 이들은더많은/심한스트레스상황에놓

여 있고 이는 심리적 긴장 및 억압상태를 유발해 우울 수준

을증가시킬수있다(구인회, 2006; 김광혁, 2006a, 2006b;

김 희, 2001; 김현주, 이병훈, 2005, 2006; 노대명, 2005;

윤혜경, 박혜원, 문지혜, 손자경, 2009; 손자경, 문지혜, 윤혜

경, 박혜원, 2009; 신명호, 2004; 홍봉선, 2004; Duncan &

Brooks-Gunn, 1997).

다음으로 우울에 향을 미치는 심리학적인 세부 요인들

을살펴보겠다. 이요인들은자아관련변수들과부모관련변

수들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자아관련 변수로 어려운 상

황에서도성공적적응을가능하게하는자기탄력성이있다

(Masten, 2001). 자기탄력성의핵심요소는자기신뢰와인지

적·정서적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등이다(Buckner,

Mezzacappa, & Beardslee, 2003). 자기신뢰는자신이가진

기술과능력으로성공적삶을살아갈수있을거라는신념으

로비교적장기간에걸쳐서성공과실패경험을토대로형성

된 자신에 대한 감정적·인지적 관점인 자기개념의 하나라

고할수있다(홍성훈, 김희수, 2007). 자신에대해서긍정적

으로생각하고자기를신뢰하는청소년은정신건강및학업

성취, 사회관계 등에서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김혜원,

2006; 박기원, 2009; 박진아, 2001; 백혜정, 2007).

우울에 향을주는또다른자아관련변수는정서조절이

다. 정서조절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정서조절은 목표

지향적이고상황구체적행동으로(Cole, Martin, & Dennis,

2004) 정서표현후에일어날 (긍정적혹은부정적) 결과를예

상하면서 특정 정서를 고양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을 뜻한다

(Frijda & Mestiquia, 1998). 정서조절은사회관계에서의적

응이나부적응에크게 향을주기때문에, 사춘기전후의민

감한 시기에서 사회적응문제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수다

(이경희, 2009; Eisenberg, Pidada, & Liew, 2001; Silk,

Steinberg, & Morris, 2003). 또한정서를성공적으로조절하

는 능력은 정신건강에 중요하며 정서조절의 실패는 정신적

문제를야기할수있다(Gross & Munoz, 1995). 그러나정서

조절의성공이적응적이긴하지만정서통제는적응적일수도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 Cole, Michel과 Teti(1994)에 따르

면, 정서조절을잘한다는것은사회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

범위내에서그순간의요구에반응할수있는능력, 즉필요

할 경우 정서표현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만큼 드러낼 수도

있는유연성을갖고있다는뜻이다. 그러므로정서의과잉조

절및과소조절의두방향모두행동적·심리적문제와연관

될수있다(Eisenberg, et al., 2001). 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

로한Garber, Braafladr와Weiss(1995)에서우울집단이비

우울집단보다정서조절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우울에 향을 주는 부모관련 변수에는 부모-자녀 관계

와가정폭력등이있다(김애경, 2002, 전정옥, 2007; Harris,

Brown, & Bifulco, 1986). 부모자녀관계는애착과양육환경

에 향을 받는다. 즉, 양육환경은 아동기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에중요한역할을하고애착은청소년기의정서조절발

달에많은 향을미친다(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아동기에비해청소년기에는부모의 향

력이줄어들면서부모와의심리적거리를두지만(Furman &

Buhrmester, 1992), 우울의경우에부모-자녀관계는다른

사회적 관계(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보다 더 큰 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자녀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Yap,

Allen, & Ladouceur, 2008). 부모-자녀관계는두 역, 애

착및지도/훈육(감독) 등으로구성된다. 애착은부모와자녀

간 관계를 넘어 다양한 사회관계와 정신건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하며(옥정, 1997; 유안진외, 2006; 이현만, 1996; 최

외선, 1999) 지도/훈육(감독)은부모가자녀의현재상황(예,

자녀가있는장소, 자녀와같이있는사람, 자녀가하고있는

활동 등)에 대해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반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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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나타낸다(박기원, 2009; 이정선,

2006). 자녀에대한부모관심을다룬연구들에서부모관심과

청소년의 우울은 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소미강, 2008;

이정선, 2006) 학교부적응과도 관련이 높았다(장신재, 양혜

원, 2007; 최정미외, 2006). 즉, 부모관심수준이낮으면자

녀는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 으며 학교생활이나 학업에서

도성공적이지않았다. 다음으로, 부모관련변수는가정폭력

이다. 가정폭력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하는것, 부부간폭력을자녀가관찰하는것등을모두포

함한다(박기원, 2009). 가정폭력에대한직간접적경험은아

동기및청소년기발달과정에서성격과정서발달에부적

향을 미치며, 특히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적 정서형성과 크

게 관련되어 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은부적

자아상을 형성하기 쉽고 이로 인해 정서적 위축 및 우울을

경험하며(구미란, 2008) 더 나아가공격과같은문제행동을

일으킬위험성이높다(남현미, 1999; 신현섭, 2000; 어유경,

2005; 이인순, 2005; 이정선, 2006).

본 논문에서는 일반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우울경

험의가능성을증가시키는위험요소인낮은사회경제적수

준을배경으로가진이들의우울에서연령변화와우울의

향변수를 살펴보고자 하 다. 특히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으

로인해발생한다양한스트레스상황에대처하는과정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정서적

우울을더빨리경험할것으로예상하 다. 따라서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부터 중학생 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및 그 향변수를 조사하 다. 또한 우울 발

병률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있는지와 우울에 미치

는 향변수에서성차가있는가를알아보았다. 이를위해우

울발생과 관련된 변수로 자기신뢰와 정서조절 등의 자아관

련변수, 부모와의관계및가정폭력등과같은부모관련변

수와우울의관계를분석하 다.

이러한목적을위해서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 다.

(1) 연령과성에따라아동·청소년집단에서우울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연령과 성에 따라 아동·청소년 집단에

서자아관련변수(자기신뢰및정서조절)와부모관련변수(부

모관심 및 가정폭력) 등이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연구는정부의2009년청소년희망근로사업으로진행

된울산대학교아동청소년인지평가중재사업단에서실시하

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일부를

대상으로하 다. 이들은 218명의초등학교 5학년부터중학

교 3학년까지의 학생으로,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77명

(38%), 중학생은 127명(62%)이었으며남학생은 63명(31%),

여학생은 141명(69%)이었다. 자료는 사업 기간 중 석 달

(2009년 9월~11월)에걸쳐서수집되었으며, 이중우울문항

에응답을하지않은14명을제외한204명의자료를최종분

석하 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우울, 자아관련 변수(자기신뢰 및 정서조

절), 부모관련변수(부모관심및가정내폭력) 등을측정하는

척도가사용되었다. 이척도들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4)에 사용된 질문지 중 박기

원(2009)이사용한척도다. 모든척도들은“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매우그렇다”(5점)로된리커트5점척도 다.

1) 우울

우울을 측정하는 척도는‘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편이다.’‘나는모든일에걱정이많은편이다.’등의 5

문항으로내적합치도(Cronbach의 α)는 .87 다.

2) 자아관련변수

자아관련 변수는 자기신뢰감와 정서조절능력의 두 역

을측정하는문항(6 문항)으로구성되었다. 자기신뢰는‘나는

내가내린결정을신뢰할수있다’등의3문항으로내적합치

도(Cronbach의 α)는 .73이 다. 정서조절은‘나는괴로울때

도모든일이잘될것이라고생각한다.’등의 3문항으로내

적합치도(Cronbach의 α)는 .80이었다.

3) 부모관련변수

부모관련 척도는 부모관심을 반 하는 부분과 가정 폭력

정도를반 하는부분으로이루어졌다. 부모관심문항은‘부

모님과나는서로를잘이해하는편이다.’‘부모님과나는대

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언제돌아올지를대부분알고계신다.’애착과훈육등의내

용을 평가하는 10문항으로 내적 합치도(Cronbach의 α)는

.90이 다. 가정폭력은‘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

을 본 적이 많이 있다.’‘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많이있다.’등의 4문항으로내적합치도(Cronbach의

α)는 .86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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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령에 따른 우울 및 자아관련 변수, 부모관련 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집단비교

5-6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 따른 우울과 우울관

련 자아관련 변수인 자기신뢰와 정서조절, 부모관련 변수인

부모관심과가정폭력에서의평균과표준편차가 <표 1>에 제

시되어있다. <표 1>을보면연령에따른우울차이는유의하

지않았다(t = 1.88, ns.). 또한연령에따른자기신뢰, 정서조

절, 부모관심, 가정폭력에서도유의한차이를나타나지않았

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두 연령 집단의 자료를 구분하

지않았다.

2. 성에 따른 우울 및 자아관련 변수, 부모관련 변수에서

의 집단비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과 우울관련

자아관련변수인자기신뢰및정서조절, 부모관련변수인부

모관심및가정폭력에서의평균과표준편차가<표2>에제시

되어있다. <표2>를보면성별에따른우울에서의차이는유

의하 다(t = -2.09, p < .05). 그러나자아관련변수인자기

신뢰및정서조절, 부모관련변수인부모관심및가정폭력에

서남녀간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

3. 남녀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변수들 간 상관관계

성별에따른우울과관련변수들간상관을살펴보기위하

여상관관계를분석하 고그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

다. 남학생 집단에서 우울과 자기신뢰 간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하 다(r= -.56, p < .01). 즉, 자기를신뢰할수록우울을

덜 경험하 다. 또한, 우울과 부모관심 간 상관도 부적으로

유의하 다(r = -.30, p < .05). 다시말해서, 부모가자녀돌

봄및관리를많이할수록자녀는우울을덜경험하 다. 마

지막으로우울과가정폭력의상관은정적으로유의하 다(r

= .30, p < .05). 즉, 가정내폭력경향이심할수록우울경험

을더많이하 다.

여학생집단에서우울과관련변수들간상관을살펴보면,

여학생집단에서는우울과부모관심간상관은부적으로유

의하 고가정폭력과의상관은정적으로유의하 다(순서대

로, r = -.39, p < .01; r = .20, p < .05). 즉, 부모가자녀인자

신을제대로양육하고관리하는것으로지각할수록우울경

험을 덜 하 고 가정분위기를 폭력적으로 지각할수록 우울

을더많이경험하 다. 남학생집단과달리, 여학생집단에

서는우울과자아관련변수들간상관은유의하지않았다.

4. 남녀 아동·청소년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의 상

대적 향력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실시하기전변수들간다중공선성을확인하기위해

다중공선성분석을실시하 다. 그결과, VIF는자기신뢰및

정서조절, 부모관심, 가정폭력등의순으로1.29, 1.14, 1.36,

1.21으로 다중공산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울

에미치는 향을남녀집단별로분석하기위해모든변수를

한번에투입하는표준화(standardized) 중다회귀분석한결

과가<표4>에제시되어있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우울에 대한 예측변수로 자기신뢰와

정서조절, 부모관심, 가정폭력에대해회귀분석을실시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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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중학생
변인 (N = 77) (N = 127) t

M SD M SD
자기신뢰 3.24 .94 3.18 .84 .40

정서조절 3.07 1.04 3.16 .95 -.63

부모관심 3.38 .82 3.34 .81 .33

가정폭력 2.12 1.10 1.96 .89 1.04

우울 2.34 1.01 2.60 .94 -1.88

<표 1> 연령에 따른 우울 및 자아관련 변수, 부모관련 변수의 기
술통계치 및 집단비교

남학생 여학생
변인 (N = 63) (N = 141) t

M SD M SD
자기신뢰 3.13 .95 3.23 .84 -.63

정서조절 3.06 .98 3.16 .98 -.64

부모관심 3.45 .77 3.31 .83 1.03

가정폭력 2.11 1.13 1.97 .89 .85

우울 2.30 .59 2.60 1.01 -2.09*

*p < .05

<표 2> 성에 따른 우울 및 자아관련 변수, 부모관련 변수에서의
집단비교

변수 1 2 3 4 5

남학생(N = 63)
1. 자기신뢰 .40** .37** -.25 -.58**
2. 정서조절 .28 -.05 .01
3. 부모관심 -.23 -.30*
4. 가정폭력 .30
5. 우울

여학생(N = 141)
1. 자기신뢰 .28** .36** -.23* -.14
2. 정서조절 .21* .01 .10
3. 부모관심 -.34** -.39**
4. 가정폭력 .20*
5. 우울

*p < .05, **p < .01.

<표 3> 성별과 우울 관련변수들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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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네 변수들은 우울의 변산 중 41%를 설명하 다(F =

7.41, p < .01). 남학생집단에서는자기신뢰만우울의예언변

수 다(β = -.58, t = -4.18, p < .01). 즉, 청소년자신이지각

한부모관심이낮더라도자신에대한신뢰가있다면우울을

경험할가능성이낮다고볼수있다. 여학생집단에서네변

수들은우울의변산중21%를설명하 다(F= 6.58, p < .01).

정서조절과 부모관심이 우울의 예측변수들이었다(차례대로

β = .23, t = 2.46, p < .05; β = -.40, t = -3.89, p < .01). 즉,

정서조절을 할수록, 그리고 부모관심을 낮게 지각할수록 우

울을더많이경험하 다.

Ⅳ. 결론및논의

사회계층의 격차가 커지며 복지사회 실천을 위해 국가적

으로저소득층을위한복지사업을활발히전개하고있다. 이

러한저소득층대상복지사업중아동이나청소년을대상으

로 하는 복지사업은 예방적 기능이 매우 커 이들이 앞으로

사회의훌륭한구성원으로성장하는데기여할수있기에그

의의가 크다.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실태조사(이경희, 2009; 임 식, 1997)에집중되어있으며이

들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즉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우울정도와우울 향요인을조사한연구는드물다.

본연구에서는저소득가정의초등고학년과중학생청소

년을대상으로우울양상을검토하고우울에대한자아관련

변수(자기신뢰, 정서조절)와 부모관련 변수(부모관심, 가정

폭력)의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

요한결과를요약하고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저소득층 청소년의 우울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높았으며, 이 결과는 소녀가 소년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

한다는 박기원(2009), 박경애와 김은 (1999), 하은혜 외

(2003) 등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CES-D를 사용해

중고등학생의우울을조사한조성진외(2001)연구에서중학

생의경우가능한우울증상의유병률에서성차가있었으나

명백한 우울증상의 유병률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된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DSM-IV의우울문항을척도로사용한유기 외(2000)에서

도 우울 유병률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발견한우울의성차는진정한우울에서의성차가아니라우

울‘보고’성향에서의 성차를 반 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

다. 이렇듯 청소년의 우울 발병률의 성차에 대한 일관성 없

는 연구결과들은 무엇보다도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의 상이

성에기인할수도있으므로이를확인하기위한연구가필요

하다.

둘째,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의 연령에 따른

우울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저소득층 아

동·청소년에서초등학생과중학생이비슷한정도의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우울

한 것으로 나타나는 여러 연구들(김애경, 2002; 김주미,

2008)과 달리 두 집단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두집단의차이를확인하지못

한이유들을살펴보면, 두가지정도를생각해볼수있다. 먼

저, 대부분의우울연구들에서우울척도의점수가상위 25%

이내인 우울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

구대상자를 선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우울경향 수준에서 두 집단을 비교했기 때문에 두

집단의차이가나타나지않았을수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

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기원

(2009)에서보다 본 연구의 중학생 집단에서 우울 수준이 낮

은것과관련이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우울수준이더낮

은것은아마도자료수집과정과관련이있을것이다. 설문지

조사 과정이 인지학습 수업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자

의익명성이확실하게보장되지않았다. 따라서사회적바람

직성이나방어적태도등의 향으로덜우울한것으로반응

했을수있다. 무엇보다도우울성향을나타내는시기가낮아

지는추세임을보여준연구들(구인회, 2006; 김광혁, 2006a,

2006b; 김현주, 이병훈, 2005, 2006; 노대명, 2005; 손자경

외, 2009; 신명호, 2004; 홍봉선, 2004; Duncan & Brooks-

Gunn, 1997)과본연구의결과를살펴볼때초등학생집단의

우울에대한연구가보다활발히이뤄져야할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아동·청소년의성별에따른우울에 향

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기위해회귀분석한결과, 남학생은

자기신뢰가 우울을 덜 경험하게 만들었으나 여학생에서는

정서조절이 우울을 더 경험하게 만들었고 부모관심은 우울

변수 B β t R2 F
남학생 .41 7.41**

자기신뢰 -.55 -.58 -4.18**

정서조절 .07 .07 .54

부모관심 .08 .07 .47

가정폭력 .20 .23 1.75

여학생 .21 6.58**

자기신뢰 -.06 -.05 -.52

정서조절 .22 .23 2.46*

부모관심 -.49 -.40 -3.89**

가정폭력 .05 .05 .52

*p < .05, **p < .01.

<표 4> 성별에 따른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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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덜경험하게하 다. 남학생에게서자기신뢰가, 여학생에

게서부모관심이우울을덜경험하게만드는것으로나타난

것은여성은남성보다더관계지향적이고남성은여성에비

해 더 관계독립적이라는 측면을 반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여학생 집단에서 우울과 정서조절의 관계는 정서조

절과문제행동의관계를다룬연구들중높은수준의조절이

내재화된문제행동(우울, 불안)과관련이있음을확인한연구

(Huey & Weisz, 1977)도있으나낮은수준의조절과내재화

된 행동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Wolfson, Field, & Ross.

1987)도있는것처럼정서조절과우울의관계가명확하지않

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조절이란 부적 정서

뿐만아니라정적정서를다루는것도함께조절하는능력을

뜻하는것임을염두에두고보면본논문의척도는정서조절

능력을측정했다기보다는부적정서조절만을측정했다고볼

수있겠다. 또한정서조절과우울의상관이유의하지않으나

정적방향으로나온것으로미루어두척도가개념적으로겹

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 집단에서 우울과

정서조절에대해좀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끝으로본연구의제한점은다음과같다. 우선, 본연구의

표본에서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Pallant(2001)에

따르면중다회귀분석에서요구하는표본의최소크기(‘50 +

8×변수의수’)는98명이었다. 따라서일반적인우울발병률

(사춘기이전의발병률이 1~2%, 사춘기이후의 4~8%)과는

다른 결과가 제시된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초등학생과 중

학생의우울수준에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는점이초등

학생이더우울하다는추론도가능할수있지만우울평균치

를고려해볼때이런결론을내리는것은무리가있다. 따라

서 다음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표본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할

필요가있다.

둘째, 본 연구대상의신체적변화를측정한척도가없었

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우울의 예측 변수로써 연대기적

나이보다는사춘기시작연령이더정확하다는점을고려하

지못했다. 따라서연령과우울의관계를더정확히알기위

해서는초등저학년에서고학년으로넘어가는시기를포함한

연령의폭을넓히면서신체변화도고려한연구가필요하다.

셋째, 가장중요하다고여겨지는본연구의제한점으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중 우울한 응답자를 선별해 조사하

지않았다는점이다. 본연구의우울척도의평균이남녀각

각2.30, 2.60 정도로5점척도의중간수준에도미치지못한

다는점을고려하면우울집단을선별한후분석을하는것이

아동·청소년의 우울 발병률과 향요인에 대해 더 정확한

조사가되었을것이다.

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본논문에서는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울예방/치료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

시해준다. 일반청소년을대상으로조사한박기원(2009)과비

교해보면, 저소득가정이든일반가정이든남학생의우울에는

자기신뢰가중요한 향변수이고여학생의우울에는부모의

관심이가장 향력있는변수 다. 이두연구결과의일관된

결과에서우리는청소년의우울예방/치료프로그램에서강조

되는내용이달라야함을알수있다. 즉, 남학생의우울예방

이나 치료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

을 인식시켜 개별적 인간으로서 독립성과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

다. 또한여학생의우울예방이나치료를위해서는부모와의

관계특성을이해하여좋은관계를맺는방법및적응적정서

표현을강조한프로그램을개발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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